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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회갑잔치는 “조촐하게”
4월7일 창립 60주년 … 금호석유화학․금호산업 중심 지분구조 단순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4월7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1946년 4월7일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이 17만원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2대를 구입해 광주택시를 

설립한 후 한 갑자가 지난 것이다.

박인천 회장은 1948년에는 광주여객을 설립함으로써 버스 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여객 운송업의 토대를 

굳히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등을 잇달아 설립하며 1973년에는 6사로 본격적인 그룹체제를 확립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적인 항공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금

호타이어와 금호고속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 총 2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특히, 1977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30여년 동안 학술 연구와 교육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음악영재 연주기회 확대 및 후원, 금호미술관을 통한 다양한 기획전시 및 신진 유망작가 발굴 등 한국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활동을 펼쳐 기업 메세나 활동의 선구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룹 총수도 무려 3번 바뀌었다.

고 박인천 창업회장이 1984년 영면하자 첫째 아들인 고 박성용 명예회장이 뒤를 이었고 1996년 둘째 동생

인 고 박정구 회장, 2002년 셋째인 박삼구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형제경영의 전통을 쌓고 있다.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CI 선포와 함께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양대 지주회사체제를 확립해 업종별 수직계열화를 통한 지분구

조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성과 위주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조직의 군살을 빼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통운과 대우건설 인수를 준비하는 등 핵

심 사업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한 만큼 지탄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

며 건실하고 신뢰 받는 기업,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립 60주년 기념일인 4월7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이 조용한 가운데 회갑을 자

축할 계획이다.

다만 매달 첫째, 셋째주 정기적으로 개최된 경영특강이 7일 열림에 따라 그룹측은 창립 기념일 취지에 맞춰 

한국경제연구원 노성태 원장을 초청해 <한국기업의 변천사>를 주제로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미 기업 CI 선포식 등 관련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창립일에는 특별히 준비된 

행사는 없다”며 “다만 박삼구 회장이 사내 통신망을 통해 그룹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

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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